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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윤 미 영1

1 부산대학교 초 록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인터
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서행동문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제19차 아동 부가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16

명이다. 인터넷 과의존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하위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의 세 가지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다. 이 중 고위험
군은 다른 집단과 달리 금단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정서행동문제에
서는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모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은 저위험군에 비해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의집
중 문제와 위축은 저위험군이 가장 낮고,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과의존 위험 수준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위험군에는 예방 중심의 인터넷 교육, 중위험군
에는 정서 안정 중심의 개입, 고위험군에는 금단 증상 완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분석,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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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등학생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
지 않아 인터넷 과의존에 취약할 수 있다. 인터넷 과의존은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의존 유형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
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은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의 
세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고위험군은 특히 금단 증상이 두드러졌으며, 우울 및 불안은 저위험
군보다 중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더 높았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와 위축은 저위험군보다 중위
험군에서 더 높고, 고위험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인터넷 과의존 위험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 저위험
군에는 예방 중심의 인터넷 사용 교육, 중위험군에는 정서조절 및 상담 지원, 고위험군에는 
금단 증상 완화와 전문 상담을 포함한 집중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의 인터넷 사용과 정서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
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6.46.1.581



보건사회연구 46(1), 2026, 581-601

582

Ⅰ. 서론

인터넷은 현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현재의 초등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세대로, 이들은 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접하였고, 성장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상호작용하며 생활해 왔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자기조절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시기에 인터
넷에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습, 오락, 또래관계 형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인터넷 과의존은 사용자의 자율적 통제 능력이 약화되어 인터넷 사용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며, 주요 특성으로는 생활 전반의 기능 저하(일상생활장애), 사용 중단 시 불안감이나 짜증(금단), 

사용 시간의 증가(내성) 등이 있다(Block, 2008; Kim & Davis, 2009). 초등학생의 경우 전두엽 및 측두엽 피질 
면적이 아직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아 충동 억제 능력이 성인만큼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Gilman et al., 2024) 

인터넷 자극에 쉽게 몰입하거나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 세대인 초등학생에게 인터넷 사용은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으나, 반복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사용은 정서행동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자아 개념과 
자기조절 능력이 급속히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인지적 미성숙은 향후 적응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관찰과 개입이 필요하다. 자기조절 실패 이론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위해 사고,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인간의 능력이 고갈되거나 미성숙할 경우 충동적이고 비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
하며(Baumeister et al., 1994), 행동주의 이론은 외부 자극과 부적 강화 과정을 통해 인터넷 사용과 같은 회피적 
행동이 반복적으로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kinner, 195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은 미성숙한 자기조절 능력과 반복적인 보상 자극의 결합으로 형성되며, 이는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등 정서행동문제의 주요 양상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대표하는 핵심 요인으로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을 선정
하였다. 우울 및 불안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서 증상으로, 자존감 저하, 기분의 기복, 

의욕 결핍 등을 유발하며 또래 관계의 위축과 학업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Brumariu et al., 2023; Mlawer 

et al., 2021; Morabito et al., 2022; Wang & Han, 2025). 주의집중 문제는 실행기능 및 자기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지적 결함으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 충동적 행동, 과제 지속의 곤란 등 다양한 부적응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Tamayo Martinez et al., 2021; Tan et al., 2022). 위축은 또래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회피뿐 
아니라, 정서 표현의 감소나 흥미 상실과 같은 내면화된 소극적 반응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이러한 경향은 사회성 
발달의 지연과 고립감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안정성과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zeva et al., 2020; Rubin et al., 2021; Suarez et al., 2021; Verhagen et al., 2023). 이러한 세 요인은 
정서적·인지적 조절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문제 영역으로, 상호 간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과 발달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Commisso et al., 2025; Park & Chang, 2022).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아동의 자율성, 자기인식, 사회적 확장성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로, 정서행동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발달 전환점이다(Kågström et al., 2023; Liang et al., 2023). 이 시기의 아동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인터넷 과의존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정서적 불안정성과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Paulich et al., 2021; Vasconcellos et al., 2025). 실제로, 인터넷 과의존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주의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Cai et al., 2023; Cho et al., 2013; Kuo et al., 2018),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군집별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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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과의존 유형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서·행동 발달 개입 방안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인터넷 과의존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변수중심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

을 통해 탐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과의존이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등 다양한 구성요소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공통의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반복하지만 실패하고 그에 따른 조절 실패와 자기 비난을 
경험하는 유형이 있고, 인터넷에 대한 집착, 현실 생활의 책임과 활동을 소홀히 하는 방임, 조절 실패 모두 높게 
나타나는 고위험 유형도 있다(Wang et al., 202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현저성, 과도한 사용, 업무 소홀, 기대감, 

통제력 부족, 사회생활 소홀 등의 증상 차원을 기반으로 집단을 유형화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수준과 증상 패턴에 
따라 일반 집단, 위험 집단, 저수준 인터넷 중독 집단, 인터넷 중독 집단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Wang 

et al., 2024). 인터넷 과의존은 증상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정서적 
및 주의집중상의 문제를 동반하므로, 이에 적합한 맞춤형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과의존을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 및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학문적 및 실천적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을 핵심 지표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도출된 유형
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한 경향 파악을 넘어,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과의존

인터넷 과의존은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Spada, 2014; Young, 1998). 이는 단순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 활동이 집착적이거나 
강박적인 성격을 띠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율적인 통제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Kim & Davis, 

2009). 이러한 상태는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또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이라고
도 불리며, 충동 조절 장애(impulse-control disorder)의 한 형태로 분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할 때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금단 증상, 만족을 위해 점차 사용량이 증가하는 
내성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Block, 2008). 인터넷 과의존은 전 연령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특히 초등
학생은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McClelland et al., 

2015; Vazsonyi & Jiskrova, 2018) 더욱 취약하다. 이 시기의 인터넷 과의존은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업 부진(Przepiorka et al., 2021; Zhou et al., 2020), 가족 갈등(Gong 

et al., 2024)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예: 동영상 시청, 소셜 미디어 이용, 모바일 게임, 

메신저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로 인해 심리적 의존성과 일상생활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Harris et al., 2020).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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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은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 과의존과 관련된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사용 매체의 특성과 심리적 작동 
기제 측면에서 구분되는 독립적 양상을 나타낸다(Rozgonjuk et al., 2023). 스마트폰은 항시 휴대가 가능한 개인 
기기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에 상시 접속할 수 있으며, 푸시 알림 등 외부 자극을 통해 즉각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유도한다(Rozgonjuk et al., 2023).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려
는 행동 경향, 즉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과 밀접하게 연관된다(Rozgonjuk et al., 2023). 

반면, 인터넷 과의존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게임, 소셜 네트워킹, 온라인 
쇼핑 등 광범위한 인터넷 기반 활동에 대한 심리적 집착과 통제력 상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Rozgonjuk et al., 2023).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무망감 등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과의 연관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인다(Rozgonjuk et al., 2023).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인터넷 
과의존에 주목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이 인터넷 사용의 주요 수단이기는 하나, 아동의 문제적 사용 행태는 단순한 
기기 특성보다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환경 자체에 대한 의존적 반응과 회피적 정서조절 방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Kardefelt-Winther, 2014). 따라서 스마트폰 중심의 기술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터넷 기반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의존과 통제력 저하 양상을 중심으로 문제를 조망하는 접근이 아동기 정서행동문
제와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시기는 전전두엽의 구조적·기능적 성숙이 아직 진행 중인 시기로, 작업기억, 억제력, 인지적 유연성 
등 집행기능이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확장되는 중요한 발달 단계에 해당한다(Wesarg-Menzel et al., 2023). 그러나 
이처럼 전전두엽이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동 조절(impulse control) 능력이 불안정하여
(Gilman et al., 2024) 인터넷 과의존과 같은 중독 행동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과의존 관련 통계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인터넷 과의존만을 독립적으로 제시한 
최신 국가 통계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아동의 주요 인터넷 접속 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인터넷 기반 활동에 대한 과의존 위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청소년(10~19세) 42.6%, 

유아동(3~9세) 25.9%, 성인(20~59세) 22.4%, 60대 11.9%로, 청소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41.7%, 고등학생은 41.5%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이 자료는 스마트
폰 과의존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인터넷 과의존과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
나 조사 항목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기반 활동에서의 통제력 상실과 심리적 집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과의존의 실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자료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 활동에 대한 과의존 
문제가 저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및 예방 중심의 
접근이 보다 시급하게 요구된다.

2. 인터넷 과의존과 정서행동문제

인터넷 과의존은 정서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10~12세 전후 
아동의 인터넷 과의존이 우울 및 불안(Cai et al., 2023; Restrepo et al., 2020; Xue et al., 2023), 주의집중 
문제(Kuo et al., 2018), 위축(Cho et al., 2013) 등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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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존은 단순한 미디어 소비를 넘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며, 

이는 감정 조절과 자기통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정서적·인지적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다(Baumeister et al., 

1994; Skinner, 1953; van Endert, 2021). 이러한 특성은 자기조절 실패 이론(self-regulation failure model)과 
행동주의 이론(behavioral theory)을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기조절 실패 이론은 인간이 목표지향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조절 자원이 고갈되거나 발달적으로 
미숙할 경우 충동적이고 비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Baumeister et al., 1994). 이러한 조절 실패는 스트
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여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목표 관련 과업에 주의를 유지하지 못해 주의집중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또한 감정과 행동을 적절히 조정
하기 어려운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회피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아동은 조절 
능력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불편감이나 과제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인터넷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중독적 행동은 반복적인 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Skinner, 1953). 특히 부적 강화 모형은 개인이 불쾌한 정서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되며, 이러한 회피적 사용이 장기적으로 행동의 고착화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Baker 

et al., 2004). 인터넷 사용은 즉각적인 자극과 보상을 제공하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만족감 저하와 주의력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Hong et al., 2013; Volkow et al., 2010). 

이러한 회피 기반의 강화 구조는 부정적 정서를 직접 조절하거나 해결할 기회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지속시키며, 즉각적 보상에만 반응하는 학습 경험이 누적되면 주의조절 능력 역시 
약화된다. 더 나아가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도 일시적 안도감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위축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두 이론을 종합하면, 인터넷 과의존은 회피적 사용 행태를 
넘어 정서 및 주의조절 기능의 약화를 동반하며, 반복적인 사용이 정서적 고통과 주의조절 어려움을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은 학업 수행, 수면,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적응 영역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의 저하와 함께 우울, 불안,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Bandura, 1997; 

Cardoso-Leite et al., 2021). 결과적으로, 인터넷 과의존은 정서행동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
며, 이로 인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조절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과의존 수준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양상을 파악하고,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자아 개념과 자기조절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우울, 불안, 주의집중의 어려움이나 위축된 행동
은 장기적인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air & Raver, 2015; Eisenberg et 

al., 2010).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선별과 체계적인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 (Costello et al., 2005). 이러한 발달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과의존은 정서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양상으로 이해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조절 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Cardoso-Leite et al., 2021). 따라서 인터넷 과의존과 정서행동
문제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개입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과 정서적 어려움 간의 관계를 살펴본 223편의 논문을 종합한 메타분석 연구
(Cai et al., 2023)에 따르면, 인터넷 과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경험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과의존을 하나의 연속적인 지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유형 
분류 연구는 주로 성인(Stănculescu & Griffiths, 2024), 대학생(Hussain et al., 2020), 중·고등학생(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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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i, 2023; Pontes & Macur, 2021; Sun et al., 2022; Wang et al., 2025)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초·중·

고등학생 전체를 포괄한 연구(Wang et al., 2024)는 존재하지만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드물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용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적절한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유형 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함께 분석하는 것은 정서적 취약성과 주의조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맞춤형 예방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 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가구와 개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6년부터 구축한 한국복지패널의 자료 중 2024년에 조사한 19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대표성이 높고 조사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다양한 인구집단의 생활실태 분석이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19차 조사는 총 7,821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7,499가구가 조사에 최종 참여하여 조사완료율은 95.88%였다. 본조사와 더불어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등 주제가 일회성 혹은 몇 년 간격으
로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아동 부가조사는 1, 4, 7, 10, 13, 16, 19차에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19차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31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가. 인터넷 과의존

인터넷 과의존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자가진단 척도(40문항)의 축약형인 간략형 청소
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김동일 외, 2008)를 활용하였다.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일상생활장애(6문항), 긍정적 기대(1문항), 금단(4문항),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3문항), 일탈행동
(2문항), 내성(4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세 척도를 사용하였다.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의 
하위 요인 중 1~3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긍정적 기대,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일탈행동)는 문항 수가 적어, 내적 
신뢰도와 요인 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독립된 하위 척도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문항 수가 3개 이하일 
경우, 구조 적합도 및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증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측정 도구 개발 시에는 각 하위 요인을 최소 4문항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왔다(Hinkin, 1998).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개념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해 내용 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요인 구조의 불안정성과 
내적 일관성 약화로 인해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모두 낮아질 수 있다(Clark & Watson, 1995; Nete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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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3). 이러한 문제는 측정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척도의 해석 가능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문항 수가 충분히 확보된 척도의 내적 구조와 타당성이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McNeish & Wolf, 2020; Waddimba et al., 2022).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문항 수가 충분히 확보된 주요 하위 척도만을 분석에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성정혜(2023)는 간략형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중에서 문항 수가 충분하
고 신뢰도가 확보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요인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척도를 활용한 인터넷 
과의존 진단에서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이 핵심 판별 기준으로 사용된다(김동일 외,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구체적으로, 고위험 사용자는 총점이 53점 이상이거나 일상생활장애 17점 
이상, 금단 11점 이상, 내성 13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는 총점이 48점 
이상 52점 이하이면서 세 요인 중 하나라도 기준 점수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사용자는 총점이 47점 
이하이고 각 요인별 점수가 일상생활장애 14점 이하, 금단 9점 이하, 내성 11점 이하일 때 분류된다. 이러한 
진단 기준은 본 연구에서 해당 하위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일상생활장애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학업, 수면, 건강, 가정생활 등 일상적 기능 수행이 저하되거나 방해받는 
정도를 의미하며, 계획된 일과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피로·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동일 외, 

2008). 금단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할 때 초조함, 불안, 지루함, 짜증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터넷 생각이 반복되거나 방해를 받을 경우 강한 짜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김동일 외, 

2008). 내성은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인터넷을 사용해야 동일한 만족을 느끼거나,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점점 더 강한 자극이나 더 긴 사용시간을 요구하게 되는 패턴을 포함한다
(김동일 외, 2008).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때때로 그렇다, 3=자주 그렇다, 4=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문항의 
점수를 0점부터 시작하도록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Cronbach’s α는 .80(일상생활장애), .81(금단), .78(내
성)이었다. 인터넷 과의존 하위척도인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은 문항 수에 따라 합산 점수의 범위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앞서 각 하위척도의 합산 점수를 z-score로 변환하여 표준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나. 정서행동문제: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위축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를 오경자 외(1998)

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중 하위척도인 우울 및 불안(14문항), 주의집중 문제(11

문항), 위축(9문항)은 3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2=그런 편이다, 3=자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문항의 최저점을 0점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고, 주의집중 수준이 낮으며,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7(우울 및 불안), .83(주의집
중), .82(위축)이었다.

다. 통제변수: 성별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0, 남=1로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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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Mplus 8.10과 SPSS 29.0을 활용하였다. 먼저, 인터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지표는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이
고, 통제변수로 성별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하기 위해 정보지수(AIC, BIC, SABIC), 분류
정확도(entropy),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LMR-LRT, BLRT), 그리고 각 프로파일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AIC, 

BIC, SABIC는 모형의 적합도와 복잡성 간의 균형을 수학적으로 반영한 정보 기준으로서 모형 선택에 활용되며, 

이들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Burnham & Anderson, 2004; Nylund et 

al., 2007). Entropy는 잠재 프로파일 또는 잠재 클래스 간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모형이 각 집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80 이상이면 집단 간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Clark & Muthén, 2009). LMR-LRT 및 BLRT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 간의 적합도 차이를 평가하는 검정 방법으로, 두 모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는 χ² 

통계량과 p값을 검토하여 확인할 수 있다(Nylund et al., 2007). 일반적으로 p값이 .05보다 작으면, k개 모형이 
k–1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Nylund et al., 2007). 더불어, 각 잠재 프로파일의 비율이 
통계적 해석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최소 기준인 전체 표본의 5% 이상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Nylund-Gibson & Choi, 2018).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정서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BCH 방법(Bolck et al., 2004)을 활용하였다. BCH(Bolck–Croon–Hagenaars) 방법은 
잠재프로파일 분석 후 도출된 분류 정보에 기반하되, 각 사례가 특정 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반영하여 분류의 
불확실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외생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법이다(Bolck et al., 2004). 이 
방법은 각 사례에 BCH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잠재집단 간 연속형 외생변수의 평균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분류 오류로 인한 효과 크기 왜곡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사례의 집단 분류 확률을 추정하고 
BCH 가중치를 생성한 다음, 둘째, 이 가중치를 활용하여 외생변수에 대한 잠재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다
(Asparouhov & Muthén, 2014). 이러한 접근은 잠재모형 추정과 외생변수 분석을 분리함으로써 분류의 불확실성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3단계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어 최근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Asparouhov & Muthen, 2014; Bakk & Vermunt, 2016; Bray et al., 2019).

Ⅳ. 연구 방법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여성 156명(49.4%), 남성 160명(50.6%)

이고, 학년은 4학년 105명(33.2%), 5학년 105명(33.2%), 6학년 106명(33.5%)이다.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은 3.8%로, 대부분(96.2%)이 저소득
층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과의존 총점의 평균은 6.96, 표준편차는 7.32로 나타났다. 

모든 주요 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은 2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은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Finney & DiStefano, 2013; Klin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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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터넷 과의존 변수인 일상생활장애는 금단과 정적 상관관계
(r=.49, p<.001)를 보였고, 내성과도 정적 상관관계(r=.58, p<.001)를 보였다. 금단은 내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62, p<.001). 일상생활장애는 우울 및 불안(r=.32, p<.001), 주의집중(r=.36, p<.001), 위축(r=.3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금단 역시 우울 및 불안(r=.28, p<.001), 주의집중(r=.39, p<.001), 위축
(r=.4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성 또한 우울 및 불안(r=.25, p<.001), 주의집중(r=.31, p<.001), 

위축(r=.29,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별은 주요 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

인터넷 과의존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기준으로 프로파일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비교하였고, 그 결과 가장 타당한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였다
(Nylund et al., 2007). 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정보지수(AIC, BIC, SABIC)는 
프로파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림 1]에서 나타나듯 3개 프로파일 모형부
터 감소폭이 둔화되어 해당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ntropy는 모든 모형에서 .80 이상으로 나타
나, 각 모형이 충분한 분류 정확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적 모형 적합도 지수인 LMR-LRT 및 BLRT 

구분 빈도(비율) 평균(표준편차) 최솟값-최댓값 왜도 첨도

성별
여 156(49.4)

남 160(50.6)

학년
4학년 105(33.2)

5학년 105(33.2)

6학년 106(33.5)

저소득층 가구
아니오 304(96.2)

예 12(3.8)

일상생활장애 2.25(2.67) 0-14 1.55 2.53

금단 1.44(2.03) 0-10 1.61 2.30

내성 2.23(2.39) 0-10 .91 .04

우울 및 불안 3.42(4.23) 0-27 1.92 4.82

주의집중 문제 2.81(3.48) 0-18 1.65 2.67

위축 2.22(2.96) 0-17 1.85 4.06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2 3 4 5 6
1. 성별(남) -
2. 일상생활장애 .05 -
3. 금단 -.03 .49*** -
4. 내성 .01 .58*** .62*** -
5. 우울 및 불안 .02 .32*** .28*** .25*** -
6. 주의집중 문제 -.01 .36*** .39*** .31*** .68*** -
7. 위축 .08 .39*** .40*** .29*** .71*** .75***

***p<.001.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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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개와 3개 프로파일 모형의 p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각각 1개 및 2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프로파일 모형에서 가장 작은 집단은 전체의 4.8%로, 잠재집단분석에서 권장되는 최소 비율인 전체 표본의 
5%에 근접한 수준이며(Nylund-Gibson & Choi, 2018), 해당 집단이 이론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명확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분석 맥락에 따라 수용 가능한 범위로 간주할 수 있다. 다양한 적합도 지표를 종합적으
로 검토한 결과, 3개 프로파일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별 특성은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지표인 인터넷 과의존 
변수의 계수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을 각각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명명하였다. 저위험 유형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의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위험 유형은 세 지표 모두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위험 유형은 세 지표가 모두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금단은 저위험 
및 중위험 유형과의 z-score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체의 68.7%가 저위험 유형에 속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위험 유형은 26.4%, 고위험 유형은 4.8%로 나타났다.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LRT BLRT
분류율

1 2 3 4 5
2 2388.669 2429.982 2395.093 .867 .004 .000 73.3 26.7

3 2272.717 2332.809 2282.061 .935 .026 .000 68.7 26.4 4.8

4 2198.306 2277.177 2210.570 .914 .319 .000 63.4 20.0 12.4 4.2

5 2132.495 2230.145 2147.679 .952 .269 .000 6.8 64.8 20.5 4.3 3.6

표 3. 잠재프로파일 모형의 적합도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AIC, BIC, SABIC)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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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인터넷 과의존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모두 잠재프로파일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의 경우 저위험 유형보다 
중위험 및 고위험 유형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위험과 고위험 유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의집중 문제와 위축은 모든 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저위험 유형보다 중위험 유형이, 중위험 유형보
다 고위험 유형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종합하면, 고위험 유형은 모든 변인에서 가장 높은 문제 수준을 
보여 정서적 어려움과 주의조절 문제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위험 유형 또한 저위험 
유형보다 일관되게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인터넷 과의존 정도에 따라 문제 수준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구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일상생활장애 -.368 .061 .673 .124 1.548 .377

금단 -.540 .023 .883 .116 2.857 .249

내성 -.470 .060 .880 .103 1.870 .237

표 4. 잠재프로파일별 인터넷 과의존 지표의 계수와 표준오차

그림 2. 초등학생 인터넷 과의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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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을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정서
행동문제의 차이를 탐색하여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9차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생 4, 5, 6학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과 BCH 방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은 저위험(68.7%), 중위험(26.4%), 고위험(4.8%)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저위험 유형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세 지표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터넷 과의존 위험이 비교적 
낮은 집단이다. 중위험 유형은 세 지표가 모두 평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나타나는 집단이며, 고위험 유형은 
모든 지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금단 증상은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금단은 4개 문항(‘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못하고 초조해진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인터넷을 할 때 누군가 방해를 하면 짜증스럽고 화가 난다’)으로 측정되었다. 금단은 중독 연구에서 특정 자극이 
차단되었을 때 나타나는 불편감과 갈망 상태를 의미한다(Di Carlo et al., 2024). 알코올이나 약물 중단 시 나타나
는 불안, 집중력 저하와 유사하게, 인터넷 과의존에서도 접속이 차단될 경우 초조함, 우울감, 주의력 저하 등의 
증상이 보고된다(Di Carlo et al., 2024). 실제로 인터넷 과의존 집단에서는 사용 중단 시 안절부절못함, 과민, 

불안, 우울 등의 금단 반응이 나타나며, 이는 물질 중독에서의 금단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Paik et al., 2014). 

이러한 증상은 보상회로의 신경생물학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반복적인 인터넷 사용은 중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보상 회로에 내성을 형성하게 되며,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 일반 자극으로는 도파민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이 유발되는 것이다(Zhu et al., 2023). 또한, 인터넷이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
는 조건자극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다가 사용이 
차단되면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Tao et al., 2024). 인터넷이 정서 조절 수단으
로 활용되는 경우, 그 사용이 차단되면 정서적 균형이 무너지고 금단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Wright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고위험군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금단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경향은 발달기 아동의 신경발달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전전두엽 피질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로, 충동 조절 및 보상 억제 기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시기이다(Gilman 

et al.,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자극에 노출될 때 고위험군 청소년에서 전전두엽-대상핵 회로의 
활성 증가가 보고된 바 있으며(Ko et al., 2009), 이는 보상 자극에 대한 높은 반응성과 조절 기능의 미성숙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경발달적 특성은 사용 중단 상황에서 불편감이나 갈망과 같은 금단 
반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신경발달적 기제를 직접 측정하지 

구분
저위험a 중위험b 고위험c Overall Test χ2 

(Comparison)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우울 및 불안 2.763 .251 4.329 .486 7.782 2.003 13.792**(a<bc)

주의집중 문제 2.097 .207 3.751 .369 7.747 1.509 27.191***(a<b<c)

위축 2.546 .161 3.216 .365 6.330 1.264 30.021***(a<b<c)

**p<.01, ***p<.001.

표 5.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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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므로, 위 해석은 이론적 맥락에서의 설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서행동문제에서는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 모두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은 
저위험 유형에 비해 중위험과 고위험 유형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중위험과 고위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의집중 문제와 위축은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인터넷 과의존 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주의조절의 어려움과 사회적 위축의 문제 수준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과의존이 정서 및 주의조절 기능과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취약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을 회피적 대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여 
인터넷 사용과 밀접하게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Caplan, 2002). 또한 인터넷 환경의 즉각적 보상과 강한 
자극은 단기적 주의 전환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반면, 지속적 주의통제 기능을 충분히 발달시키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주의집중 문제가 있는 아동에서 과의존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다(Skinner, 1953; Hong et al., 2013). 더불어 사회적 상황에서의 위축은 오프라인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을 선호하는 행동 특성과 맞물려, 고위험 집단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관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문제, 위축은 인터넷 과의존과 독립적인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높은 과의존 집단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정서·인지·사회적 취약성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위험군 아동은 세 지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인터넷 과의존 위험이 비교적 적지만 예방적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 및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한 사용 
습관 형성 지원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또래 간 정보 공유가 빈번한 초등 고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서의 부정적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중위험군은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지표가 모두 중간 정도로 나타났
는데, 우울 및 불안 평균은 고위험군의 평균보다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위험
군 아동에게는 정서 조절 훈련, 명상 등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셋째, 고위험군 아동은 세 가지 지표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금단 증상의 수준이 두드러졌다. 발달 
중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미성숙한 전전두엽 피질은 충동 조절 및 보상 억제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금단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강한 인터넷 재사용 욕구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점진적 사용 감량 기법과 가족 및 학교 연계 통합 심리치료를 제안한다. 개인상담, 가족치료, 

학교 상담실 연계, 약물치료 연계 등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스포츠 및 예술 활동 강화, 금단으로 
인한 재사용 충동 억제, 전문 치료 연계 등을 포함한 다방면의 개입을 제안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저위험, 중위
험, 고위험군을 구분할 수 있는 정기 심리평가 도구를 전국 학교에 보급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층적 지원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고위험 유형은 일반 아동 표본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과의존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므로, 이를 임상적 중독 수준의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은 불안, 우울, 주의집중 곤란, 사회적 
위축 등 정서 및 인지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며(Cai et al., 2023; Cho et al., 2013; Kuo 

et al., 2018; Restrepo et al., 2020; Xue et al., 2023), 이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심리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 개개인의 인터넷 사용 실태와 정서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상담 개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보다 
심화된 사례의 경우에는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연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연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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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은 주로 일회성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동 개개인의 
발달 수준이나 위험군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홍세희 외, 2023). 이에 
따라, 위험군 아동의 정서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정서조절 훈련, 집단상담, 명상 기반 자기조절 프로그램 등 
맞춤형 개입이 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은 아동에게는 인지행동치료
(CBT)에 기반한 정서조절 훈련과 인지 재구성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부정적 사고와 회피적 사용 패턴을 함께 
다루는 접근이 요구된다. 위축 행동이 두드러지는 아동에게는 또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회기술훈련 및 소집단 
기반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자신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의집중 문제가 위험 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행기능 훈련, 자기지시훈련, 과제 지속 시간의 점진적 확대 
전략 등 주의통제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서 및 주의 영역에 대한 
개입은 단순한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을 넘어, 자기조절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통합적 접근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위험 및 고위험군 아동에게는 집중적인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 인터넷 사용 태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아동의 인터넷 과의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행동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조기 선별 및 차등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다층적 지원 모델
(multi-tiered system of support, MTSS)의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McIntosh & Goodman, 2016; Nitz 

et al., 2023). 다층적 지원 모델은 1차 수준의 보편적 예방 교육, 2차 수준의 표적화된 소집단 개입, 3차 수준의 
고위험군에 대한 개별화된 중재로 구성되며, 학생의 행동 특성과 변화 양상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설계 및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장점을 가진다(McIntosh & Goodman, 2016).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운영할 경우, 인터넷 과의존 문제의 조기 예방과 효과적
인 중재가 동시에 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정서적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　Lim, 2022; Vetter et al., 202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층적 지원 모델 기반의 체계를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 과의존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
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과의존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 간 정서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터넷 과의존 발생 또는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예방 및 개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분류된 인터넷 과의존 유형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 과의존이 정서행동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인지, 혹은 이러한 정서적·인지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이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인터넷 과의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서행동문제와 어떠한 선후 관계를 
갖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인터넷 과의존이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과의존을 평가함에 있어 사용의 목적, 

내용, 시간대, 동기 등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사용 행위는 단순한 빈도나 시간 외에도 개인의 
사용 맥락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의 동기 및 내용, 사회적 맥락 등 질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사용자 유형 분류와 세분화된 개입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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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nt Profiles of Problematic Internet Use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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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latent profile analysis to identify profiles of problematic 

internet use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cross these profiles. Based 

on three indicators―disturbances in adaptive functioning, withdrawal, and 

tolerance―three latent profiles were identified: low-risk, moderate-risk, and 

high-risk. Withdrawal symptoms were especially elevated in the high-risk group.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were observed 

across the profiles.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oderate- and high-risk groups than in the low-risk group. Attention 

problems and social withdrawal increased progressively across the low-, 

moderate-, and high-risk group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attern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may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problematic internet us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interventions based on risk profiles, suggesting preventive internet education for 

the low-risk group, emotional support for the moderate-risk group, and 

interventions aimed at alleviating withdrawal symptoms for the high-risk group.

Keywords: Problematic Internet Use, Latent Profile Analysis, Depression/Anxiety, 
Attention Problems, Social Withdrawal


